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Paraguay	 must	 be	 born	 again)(요3:7)	  
                                                          Esperanza	 del	 Paraguay 

 박병동  목사님  귀하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J&S 선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움츠리게 하는 겨울을 지나 새싹 돋는 봄의 계절에  소식을 전합니다.	
   
매일 목사님과 선교회 멤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답니다.	
  낮에는 95도를 넘나들고 체감온도는 100도를 넘고,	
  습도 역시 
많아 힘들게 한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파라과이 사람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나는데..... 
 

★선교부지 매입★ 
   그동안 이곳 파라과이선교의 기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셨던 열매가 지난  3월2일에 
공증사무실에서 선교부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소:	
  쟈과론(Yaguaron)으로 수도 아순시온에서 46km	
  (자동차로 1시간30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	
  3ha(692.80m	
  X	
  43.30m,	
  약 7.4에이커)로 처음 기도했던 1ha	
  보다 3배나 넓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액:	
  약 $19,000 
선교부지는 다듬어진 곳이 아니기에 앞으로 정지작업과 담쌓는 것을 올 해 안에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 땅이지만 이 안에 성전,	
  기숙사,	
  학교,	
  운동장 그리고 농장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무료기숙학교와 고아원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파라과이를 변화시키는 일군으로 자라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선교회 조직 및 등록★ 
선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파라과이에 선교회 조직을 마치고 
지난  3월13일(금)	
  내무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교회 
이름은 <Esperanza	
  del	
  Paraguay>로 ‘파라과이의  희망 ’	
  이라는 
뜻입니다. 
이사회는 3명으로 저와 함께 김만영 장로님,	
  현지인 Amada	
  Cancian	
  
변호사로 시작하며 앞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로 
더 늘려 갈 계획입니다.	
   
 

선교의 성공은 

 (1)선교의 뚜렷한 계획과 전략,	
   
(2)자금력과 투명한 재정관리  
(3)선교사와 선교동역자의 인내심  
(4)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투명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선교회 등록을 신청하면 인가를 받기까지  
짧게는 1년부터 2년까지도 걸리며,	
  마지막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절차가  
그렇다니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매사가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과 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답니다.	
   
그랬기에 어린 아이들을 통해 파라과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지인교회  협력목회★ 
 
호렙교회(pastor	
  Leon)는  
여전히 매 주 토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갖고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35명의 아이들이 매주 모이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란 모든 연령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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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져야 성장과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회복교회(Pastor	
  Ceferino)는 
너무 가난한 교회이기에 담임목사님 혼자 육성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이끄는 열심있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청소년 사역에 중점을 두도록 격려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활 보조와 함께 청소년 일군을 키우고자 매 주 토요일에는 기타 강사를 두고 10명의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학교에도 못 가는 청소년들이기에 악기를 가르치므로 소속감을 주고,	
  악기를 통해 희망과 하나님 
찬양하는 일군으로 키우려는 계획입니다.	
   
수업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강사료를 주면서 연말까지 기타 강습을 하면 찬양인도자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기타가 3개 밖에 없어 10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익히고 있는데 아이들 모두 기타 갖기를 소원하고 
있답니다.	
  또 기타 강습이 마치면 계속해서 드럼도 가르치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파라과이의 선교가 여러분의 사역이라  생각하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정 과 선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 남옥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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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소:	 1161	 Valley	 Oaks	 Drive	 • Lewisville,	 Texas	 75067 
  이         름:	 All	 Nations(David	 	 H.	 Nam)	  
	 e-mail:	 davidnam1128@gmail.com	 	 	 	 /	 	 카카오톡ID	 :	 dnam1128 
 현지 전화번호:	 (011595)	 984-596-525(핸드폰) 
	 


